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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된 기능보유자들의 작품과 관광기념상품

을 늘 전시하고 있다.  

전통한옥과 공예품에 살아있는 조상의 얼

남산골 한옥마을에는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,

해풍부원군 윤택영댁 재실, 부마도위 박영효

가옥, 오위장 김춘영 가옥, 도편수 이승업 가옥

등의 전통 한옥들이 옛 모습 그대로 옮겨져

있어 눈길을 끈다. 건물 외관 뿐 아니라 방과

마루, 부엌, 사랑채 등의 내부 또한 조상들의

생활 모습 그대로 꾸며져 있어 마치 조선시대

로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. 전통공

예관에는 청자, 백자, 분청사기 등의 도자공예

품과 금속, 목칠, 복식, 악기공예품 등 우리 조

상들이 생활습성에 알맞은 쓰임새 대로 다양

하게 만들어 사용해 온 공예품들이 전시되어

전통문화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.

남산골 전통정원과 서울천년타임캡슐

서울의 상징인 남산은 옛 이름을 목멱산이라

고 하였으며, 도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

산으로 불리어 왔다. 남산은 그 자연의 경치가

아름다워 우리의 조상들이 골짜기마다 정자를

짓고 자연의 순리에 시∙화로 화답하는 풍류

생활을 하던 곳으로 각종 놀이와 여가생활을

위하여 수려한 경관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

았던 곳이다.  

이 곳 남산골 전통정원 내에는 그 동안 훼손

되었던 지형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남산의 자

연식생인 전통 수종을 심었으며, 계곡을 만들

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였고, 또한 정

자∙연못 등을 복원하여 전통양식의 정원으로

꾸몄다.  

정원의 서쪽에는 물이 예스럽게 계곡을 흐르

도록 하였고, 주변에는 고풍의 정자를 지어 남

산 기슭의 옛 정취를 한껏 느끼도록 하였다.  

전통정원 남쪽에는 서울 정도(定都) 600년을

기념하는 타임캡슐을 1994년 11월 29일 지하

15m지점에 매설하였다. 보신각종 모형의 타임

캡슐 안에는 서울의 도시모습, 시민생활과 사

회문화를 대표하는 각종 문물 600점을 수장함

으로써 현 시대의 사회상이 400년 이후인 2394

년 11월 29일에 후손들에게 공개될 것이다.

Diabetes & Life

♣이용정보♣

- 관람 운영시간 : 오전 9시~오후 8시

- 휴무일 : 매주 화요일 (단,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

다음날 휴무일로 함)

- 관람료 : 무료관람

- 지하철 3, 4호선 충무로역 하차, 3번출구

(매일경제신문사 사잇길로 200m)

- 버스 : 0013, 0211, 104, 105, 263, 371, 400, 604, 

7011번 등. 퇴계로3가 극동빌딩 앞 하차

- 문의 : 02-2266-69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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걸으면서 느끼는 전통의 향기

남산골 한옥마을

신록의 계절을 맞아 생활 속에서 걷기운동을

실천하려는 당뇨인들을 위해 걷기 좋은 코스

를 소개하고자 한다. 이번 달에는 도심 한복판

에서 자연과 옛 전통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

남산골 한옥마을을 찾아가 보았다. 

서울 도심에 이런 곳이?

남산 북쪽 기슭 한옥마을이 들어선 필동(筆

洞)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흐르는 계곡과 천우

각이 있어서 여름철 피서를 겸한 놀이터로 이

름있던 곳이다. 또한 청학이 노닐었다고 하여

청학동으로도 불렸다. 청학동은 신선이 사는

곳으로 불리울 만큼 경관이 아름다워 한양에

서 가장 경치 좋은 삼청동(三淸洞), 인왕동(仁

王洞), 쌍계동(雙溪洞), 백운동(白雲洞)과 더불

어 한양 5동으로 손꼽히던 곳이다. 

이곳의 옛 정취를 되살려 시민들에게 제공하

기 위하여 골짜기를 만들고 물을 흐르게 하였

으며, 정자를 짓고, 나무를 심어 전통정원을

조성하였다. 2,400평 대지 위에 서울의 팔대가

중 하나였던 박영효 가옥으로부터 일반평민의

집에 이르기까지 전통한옥 다섯 채를 옮겨놓

았다.

이들 한옥들에는 집의 규모와 살았던 사람의

신분에 걸맞는 가구들을 예스럽게 배치하여

선조들의 생활모습을 직접 보고 알 수 있게

하였다. 그리고 전통공예관에는 무형문화재로

Have a good time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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